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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자

작성일 2020.09.22 13:54 등록자 이형문 조회수 177

나의 독자님들에게 우선 죄송한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2년여를 써온 글을 모아 산문수필집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자”의 책을 집필하다가

9월 18일에 원고를 마지막 탈고하여 출판사에 송부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음달 10월경 안으로 아마도 나의 저서가 세상에 빛을 봐 출간될 예정입니다.

수필이란 “마음의 산책”이며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있다고 표현한작가님의 표현처럼 “내 삶의 곁에서 나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려내는

진주 빛”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수필작가로 등단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9권의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세상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난리치는 동안에는 제는 홀로 깊은 밤에 창가 귀뚜라미 소리 벗 삼아 고독을 삼키며 노년에 온 심혈을 기우려 쓴 글의 되도록

노력하렵니다..

강진 글 사랑 초창기 때부터 이제껏 애독자들과 많은 정을 나누고 온 것 잊지 않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지구가 온통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의술조차도 보란 듯이 비웃으며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백신개발이 되리라 여겨지지만, 필자가 80평생을 살아오며 깊이 생

각해보니 정말 볼꼴 못 볼꼴 별별 사건사고들을 많이도 봐오며 살아 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필자의 어린 시설에는 이, 벼룩이나 빈대가 참 많았을 때 DDT라는 미제 가루약이 나오면서 뿌려두면 멸종되었고, 이후 장티푸스, 천연두라는 호열자

병이 유행하여 낫고 나아도 얼굴에 곤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 왜정말기엔 일본말로 빠이도꾸(임질, 매독)이라는 병이 유행하여 심하면 코가 내려앉아 없어져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던 어른들을 많이 봤는데 한참

후에 ‘플레방’(노벨 의학상)이란 분이 ‘페시니린 항생제’를 발명 후 구제되었지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각가지 유행성 질병이 만연하여 현대의학 백신개발이 빨리 나와야 할 위급한 현실입니다. 

항공기나 여행 기타 모든 것이 중단되어 살벌한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도 다 경험해 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잘 쓰시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주시기를 기원 드리며 앞으로 강진 글 사랑 애독자님에 좋은 글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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